
여수, 정체불명 흑비 30분 내려
분진으로 인근마을 검게 오염 … 분진 관련기업 15사로 좁혀져

전남 여수의 마을에서 흑비(검은비)가 내려 인근 율촌단지에서 발생한 분진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6월11일 오후 8시께 율촌면 조화리 일대 1ha에 달하는 대지에 30여분 동안 흑비가 내려

자동차, 건물, 농작물 등이 검게 오염됐다.

빗물에는 미세 모래와 쇳가루 분진 등이 포

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흑비가 내린 마을이 화력발전소, 조

선소 등이 입주한 율촌 제1산업단지와 불과

1-3km 거리에 있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분진

이 빗물에 섞여 내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월11일 여수에서 평년수준(풍속 4m/s 이하)

의 약한 동풍이 불었던 점도 분진이 산업단지

오른편에 위치한 마을로 날아갔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율촌 1단지에는 현재까지 72사가 입주해 있으며 15개 관련기업들이 분진

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좁혀졌다.

일부 주민들은 인근 조선소에서 도장작업 전에 철판을 매끄럽게 하고자 고압의 공기를 이용해 모래를 철판

에 분사해 사포로 작업한 영향으로 분진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상청과 여수시는 흑비는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여수시와 전남지방경찰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동부출장소 등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구

체적인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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